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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산 자락에서 남쪽을 향해 서면 시원

하게 뚫린 세종로가 보인다. 폭 100ｍ의 대로

는 태평로로 이어져 숭례문까지 뻗어 있다.

이 곳은 정도전이 한양 천도를 단행하고 

지도를 그려낼 때, 일부러 계획한 대로다.

대로는 본궁인 경복궁을 중심이자 시작

으로 남쪽을 향해 뻗었고, 길 양 옆으로 정

부 관서인 6조(六曹)와 한성부 등이 배치됐

다. 당시 이를 두고 육조거리라고 불렀다.

6조는 이조(인사)•호조(경제)•병조(군사)•

형조(법, 치안)•예조(외교, 교육)•공조(건설, 

토목)로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

처다. 일례로 현재 정부서울청사가 있는 

자리는 본래 예조가 자리했던 곳이다.

당시 부처 사이에는 담벼락만 두고 있어 

급히 회의할 일이 생기면, 이조판서•병조판

서•예조판서 등이 문만 열고 나와 회의를 

했다.

독립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소통

할 수 있도록 집합의 기능을 최대로 살린 

공간인 셈이다.

또 왕에게는 제왕적 통치권보다 인사권

만 주어지고 신하가 통치하도록 하는 정도

전의 유교 철학이 묻어나는 곳이다.

정부세종청사 2-2구역도 같은 배치형

식을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2-2구역에는 산업통상 

자원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의 

부처가 있다. 조선시대로 치자면 호조•예

조•공조에 가까운 부서가 각각 분할돼 집

합한 곳이다.

정도전이 한양을 계획할 당시처럼, 세종 

정부청사 건립공사 2단계의 가장 큰 숙제

는 3개의 부처를 독립적이면서도 한 데 어

울리게끔 배치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부분과 전체를 아우르는 기능

적•형태적 조화가 설계에서 드러나야 한

다는 것에 성패가 달렸었다.

우선 6조거리가 길게 늘어져 청계천에

서 마무리되듯, 청사의 연속적인 배치가 

눈에 띈다. 끝이자 시작 지점으로 상징성

을 부여하고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독립

적인 선을 구성하도록 기획했다.

전체 업무 공간을 남향으로 배치했고 채

광복도를 통해 밝은 분위기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했다. 또 필로티(2층 이상 건물

의 1층에 방을 만들지 않고 기둥만 세운 공

간) 하부 공간은 6개의 정면공간을 통해 

길찾기에 재미를 더하고 다양한 공간을 

구성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스터플랜의 중요한 개념인 플

랫 시티(flat city)•링크시티(link city)•제로 

시티(zero city) 등 세가지 요소를 발전시켜 

사람•도시•자연을 주제로 ‘행복마루’를 구

현하고, 청사와 시민이 한 데 어우러지는 

공생의 장을 마련해야 했다.

청사의 옥상공원은 시민들이 언제든 이

용할 수 있도록 전시•교육•휴식 등이 함께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입체적 공간을 

구성했다.

도시부문에서는 주변 경관과의 연계성

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을 배치했다. 정부청

사의 관문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메인 연

결통로를 구축했고 조경언덕을 통해 경관

과 보안 계획을 함께 담아냈다.

마지막으로 자연부문에서는 경사입면과 

채광복도, 맞통풍 구조뿐만 아니라, 아트리

움(주택 건축의 가로 면에서 옥내로 들어가 

처음으로 있는 홀식 안뜰) 등을 배치해 에

너지절약형의 친환경 건축을 적용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다. 

어디 남녀 사이에만 통하는 말일까. 부처

를 한 데 모아놓은 데에는 부처끼리 소통

하고 견제하고 하나가 되라는 뜻이다. 정

도전도 이를 염두에 두고 한양을 계획했을 

것이라 추측해본다. 건축이 부처 간 소통의 

창구를 만들었다면, 진정한 소통은 공간

을 이용하는 주체들이다. 같은 곳에 누워

도 다른 꿈을 꾸는, 부처 간 동상이몽(同床

異夢)은 언제쯤 해소될까. 

� 김현지기자�hyun@

정부세종청사 2-2구역

                        <건축개요>
대지위치:�세종특별자치시�어진동
대지면적:�75,546㎡
건축면적:�39,590.14㎡
연면적:�120,562.90㎡
용적률:�116.01%
건폐율:�52.41%
용도:�공공청사
규모:�지하�1층∼지상�7층
준공:�2013년
설계:�(주)해안건축

부처간엔 독립과 소통, 시민들엔 열린 마당… ‘행복’을 아우르다 
<산업·교육·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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